
column

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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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안국동의 한 카페에서 에 

이즈 감염인과 인터뷰를한적이 있었 

다. 감염인의 고통과현실을지면에 생 

생하게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인터뷰를 시작한지 10분도 못돼 옆자 

리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다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마치 못볼것을보았다는그들의 불쾌한표정이 지 

금도 역력하다 대화와목욕, 식사등감염인과의 일상적 접 

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음에도에 

이즈에 대한일반인들의 높은 편견을실감할수 있었다.

에이즈 감염여성이 지방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었다. 신문사로 많은 항의 

전화가 왔다. 천편일률적으로 보건당국을 질타하는 목소리 

였다. 왜 정부가 감염자를 제대로 통제 내지는 감시하지 않 

아 이러한불상사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느냐는항의 였다. 심 

지어 감염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수용소에 죄다 감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친 주장도 있었다. 다른불쌍한 환자들 

도 많은데 도덕적으로문제가 많고 변태 성욕자들인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이즈는 현재 사람들이 가장두려워하는 질병이다. 암 

이나 뇌졸중등 생명을 위협하는그 어떠한 질환보다 에이즈 

에 걸리는 것을 꺼려한다. 에이즈에 걸리느니 차라리 자살 

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이율배반적인 것은 이토록두려워하 

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여론은 가혹하리만큼 동정적이 

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80년대 초 에이즈가 처음 나타 

난이래로수십 년동안형성된뿌리 깊은편견 탓이다 그리 

고 이러한편견의 형성엔 언론의 책임이 다분히 크다고봐야 

할것이다. 연일TV화면과신문지면을통해 에이즈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을쏟아냈기 때문이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 

다지만 아직도 에이즈에 관한한흥미 위주의 선정적 보도 행 

태는 여전하다

돌이켜보니 필자 역시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 

다. 수년전 필자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에이즈전문가 

인 모 의대 교수가 출연했다 필자는 에이즈 감염인들이 얼 

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그래서 에이즈가 얼마나무서운 병인 

지 강조하려고 애썼다. 다소과장을하더라도 실제 감염자의 

비참한 사례를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이 교수는다른 

사례를 제시했다. 지방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노교사였는데 

정년퇴임 기념으로 태국에 갔다 에이즈에 감염되었다고 한 

다. 놀라운 것은 가족들이 그를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 이해 

와 애정으로 배려한다는 것이다 외래에 부인의 손을 꼭 잡 

고나타나는데 그표정이 평화롭기 그지없다는 것이었다. 에 

이즈는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며 걸린다고 해서 파멸로 치 

닫는삶을사는것은아니란사실을깨달을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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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지에서 양지로

에이즈 관련 보도는 좀 더 따뜻하고 차분해져야겠다는 

생각이 새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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